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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억 그리고 희망

아침 해를 온몸으로 받으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. 예수님께서 척박한 광야로 

가시는 길과 순례자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모두 외롭고 힘든 고난의 여정이지만, 광야에서 인

류 구원의 답을 얻었던 예수님처럼 순례자는 하느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

니다. 이윤순 젤마나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.”(마르 1,12)
사진
 설명
사

산페드로 데 로사도, 스페인

기억이란 종종 상대적입니다.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겪

은 일도 각자에게 다르게 기억됩니다. 누군가에게는 기쁨이

었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멈춰있습니다. 그러나 

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도 있습니다. 2020년의 어두웠던 

기억을 뒤로한 채, 우리는 아직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2021

년을 살아갑니다. 이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며 주저앉아 버

리고 싶기도 했지만,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. 그

리스도인은 희망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의 영광

스러운 부활을 향한 여정인 사순 시기를 열면서, 어머니이

신 교회는 기억과 희망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. 

제1독서(창세 9,8-15)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 이야기가 

소개됩니다. 하느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며 

다시는 홍수로 인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

(창세 9,15). 이 계약에 관한 희망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입니

다(창세 9,13).

제2독서(1베드 3,18-22)에 따르면, 베드로 1서의 저자는 노

아의 홍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의 

심오한 의미를 풀어줍니다. “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

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

않았습니다.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

구원을 받았습니다.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

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.”(1베드 3,20-21) 노아의 홍수 이야기

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셨던 계약을 기억하

시고 무지개를 희망의 징표로 삼으셨다면, 그리스도의 죽

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례로 새

로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

희망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.

오늘 복음(마르 1,12-15)에서는,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님

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보내신 이야기가 간결하게 묘사

됩니다. 광야에서의 사십 일 동안 그분께서는 사탄에게 다

양한 방식으로 유혹을 받으셨지만, 결코 유혹에 걸려 넘어

지지 않으셨음을 다른 복음서(마태 4,1-11; 루카 4,1-13)를 통해 

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

우리의 무관심·나약함·이기심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 그

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.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

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. 우리를 대신하여 십

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. 기억이

란 종종 상대적입니다.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

고 있는 기억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입니다. 비

록 고통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, 그리스도 안에서 

우리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

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. 소중했던 일상

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희망

할 수 있습니다.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기에 과거의 기억은 

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됩니다. 사순 시기 동안 

기억과 희망으로 부활의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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